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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추진된 1차와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이 2015년 12월 17일 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1,2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법제화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주
안점을 둔 것이라면 3차 종합계획은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 부담 대폭 
경감된다’라는 공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드웨어 구성 보다는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 모습이다. OECD와 WHO는 2014년 11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G7 치매수뇌회담실무회의(G7 

Dementia Summit Legacy Meeting)에서 10대 치매관리 핵심정책을 제시한바 있다. 2014년 12월, 중앙치매센터는 제3차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를 제출한다.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OECD 권고안과 G7 국가들의 치매관리종
합계획의 기조에 맞게 치매 정책의 요소를 재지정하고, 치매관리 핵심정책은 예방부터 진단, 조호, 말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되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정책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구성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보
고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과 관리 꼭지 맨 처음에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정밀검진 비급여 항목(SNSB, 

CERAD-K)을 2016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는 문구가 삽입되고, 초기 검사비의 부담을 더 경감시키겠다고 한다. 그리고 
치매 진단 치료 돌봄 통합제공이라는 두 번째 꼭지 맨 처음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 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여 꾸준한 치매치료관리를 지원 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이 발표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이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경과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신설되는 항목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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